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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 지도 계통 고지도



이 지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가 조선을 침략하고자 구키 요시타카에게 명령을 내려 제작한 

것이다. 조선 전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를 바탕으로 만들었기에 형식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일본에서 제작한 『조선국지리도』의 「팔도총도」에도 주요 산과 하천, 도서, 도(道)와 바다

의 명칭 등 간단한 정보만을 나타내었다. 하천과 바다를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산을 다채로운 색으로 채

색했으며, 울릉도와 독도를 약간 북쪽에 표시한 점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와 차이가 난

다. 독도는 조선에서 제작한 「팔도총도」에서와 같이 울릉도 좌측에 그려졌으며, 명칭은 우산도(于山島)

로 표기되었다.

『조선국지리도』 내 팔도총도
『朝鮮國地理圖』, 八道總圖

제작자 	 구키 요시타카(九鬼喜隆)

발행 연도 	 1592년(추정)

크기 	 50×36cm

소장처 	 독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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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고자 구키 요시타카에게 명령을 내려 제작한 것이다. 『신

증동국여지승람』의 부도인 『동람도』의 「강원도」 지도를 바탕으로 만들었기에 각 군현의 위치와 진산의 

표현 등 형식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단지 산지와 하천, 바다 등을 채색한 점에서 차이가 난다. 강원도

의 남동쪽에는 현재 경상북도 소속의 울진과 평해가 나타나 있다. 그 동쪽 바다에는 『동람도』의 「강원

도」에서와 같이 독도와 울릉도가 가로로 긴 모양으로 표현되었고, 독도는 우산도(于山島)로 표기되었다.

『조선국지리도』 내 강원도
『朝鮮國地理圖』, 江原道

제작자 	 구키 요시타카(九鬼喜隆)

발행 연도 	 1592년(추정)

크기 	 50×36cm

소장처 	 독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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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항로가 그려진 지도로 조선을 중심으로 중국 일부와 일본 서남부가 그려져 있다. 지도의 사방

에는 동서남북 표시가 있고, 바다에는 물결과 선박 모양이 그려져 있으며 조선과 일본의 오사카,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항로가 표시되었다. 당시 조선과는 쓰시마가, 중국과는 나가사키가 대외 창구 역할을 했다. 

육지에는 주요 산지와 하천, 도로망 등이 간단히 표현되었다. 조선의 형상은 부정확하며, 행정구역을 팔

도로 구분하여 도의 명칭을 적었는데 충청도는 중청도(中淸道)로 표기하는 오류를 범했다. 울릉도와 독

도는 실제의 위치보다 한반도 쪽에 가깝고, 강원도 북쪽으로 치우쳐 있다. 독도는 울릉도와 비슷한 크기

로 울릉도 동남쪽에 그려졌고 우산도(于山島)로 표기되었다.

조선경도일본대판서국해변항로지도
朝鮮京都日本大坂西國海邊航路之圖

제작자 	 오아키라 가타오카(尾陽片岡)

발행 연도 	 1748년

크기 	 64.5×49cm

소장처 	 독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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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청나라 진송정(陣松亭)의 지도를 필사한 중국 지도이지만, 조선을 비롯하여 일본과 인도까지 

함께 그려져 있다. 조선의 형상은 조선 전기 수준의 지도에서 나타나는 형태와 유사하며 특히 북방의 압

록강, 두만강 지역의 왜곡이 심하다. 지도에는 주요 산과 물줄기, 취락 명칭 등이 간략히 기재되었으나 

정확성이 떨어진다. 조선국에는 백제, 신라, 고려 등 여러 시대의 국명이 혼재하며, 팔도의 명칭을 살펴

보면 경상도를 개성 옆에, 충청도와 평안도를 강원도에 기재하여 혼란스럽다.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

는 다른 조선 영역과 동일하게 황색으로 채색되었다. 울릉도는 강릉 동쪽 바다에 나타나 있으며, 독도는 

그 위에 그려져 있고 자산도(子山島)로 표기되었다.

청조일통지도
淸朝一統之圖

제작자 	 세이타이엔(青苔園)

발행 연도 	 1835년

크기 	 62×67cm

소장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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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조선의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북방의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이 매우 부정확한 것

으로 보아 조선 전기의 지역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지도로 소메자키 노부후사(染崎

延房)가 1873년에 제작한 「조선국세견전도(朝鮮國細見全圖)」가 있는데, 이 「오기팔도조선국세견전도」에

서는 한반도의 남북이 더 길게 표현되었다. 지도에는 조선의 산줄기와 물줄기, 교통로, 고을 등이 비교

적 상세히 표현되었으며, 고을은 도에 따라 오방색으로 구분했다.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

진 지도에서와 유사하게 독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울릉도보다 작은 섬으로 그려져 있으며, 독도의 명칭

은 우산도(于山島)로 표기되었다.

오기팔도조선국세견전도
五畿八道朝鮮國細見全圖

제작자 	 가와구치 쓰네요시(川口常吉)・이시다 교쿠진(石田旭山)

발행 연도 	 1874년

크기 	 47.3×98.5cm

소장처 	 독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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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에 나타난 한반도 형상은 조선 전기에 제작된 조선 전도에서와 유사하여 남북의 길이는 짧고, 동

서의 폭은 길다. 팔도의 경계는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으로 구분했으며, 각 도의 네모 박스 안에

는 조선인과 지역 주민들의 기질, 지리적 특색 등이 기재되었다. 지도에는 조선의 산지와 하천, 군현의 

위치와 명칭, 역 등이 표시되었다. 동해의 울진 앞바다에 그려진 울릉도는 울도(蔚島)로 표기되었고, 독

도는 울릉도 서쪽에 그려졌으며 우산도(于山島)로 표기되었다. 두 섬의 위치는 조선 전기의 지도에서와 

유사하나, 섬의 크기는 조선 전기의 지도에서와 달리 독도가 울릉도보다 크게 그려졌다. 이처럼 울릉도

와 독도의 지리적 정보가 부정확한 것은 저자가 조선 전기의 자료에 의존한 결과이다.

조선전도
朝鮮全圖

제작자 	 미야모토 오키아키(宮本興晃)

발행 연도 	 1894년

크기 	 34×49cm

소장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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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조선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조선을 팔도로 구분하여 다른 색으로 채색했으며 산

지와 하천, 도서, 주요 도시와 도로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하였다. 부산, 인천, 원산에는 국내외를 연

결하는 항로와 해리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었다. 좌측 하단에는 경성에서 주요 도시까지의 이정표가 있

다.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강원도와 동일하게 갈색으로 채색되었으나 위치와 명칭이 혼란스럽다. 

울릉도를 그린 섬 아래에 울릉도(鬱陵島)와 죽도(竹島)가 표기되었고, 그 서쪽에는 작은 섬 모양을 그리

고 우산도(于山島)라고 표기하였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에 그려졌으며 송도(松島)로 표기되었다. 저자

는 조선의 자료에 의존하여 지도를 완성했지만, 지도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적 정보는 조선의 

그것과는 다르다.

조선국전도
朝鮮國全圖

제작자 	 마쓰모토 돈(松本屯)

발행 연도 	 1894년

크기 	 41×47cm

소장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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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세 일본 고지도



하야시 시헤이는 1785년 『삼국통람도설』이라는 경세서, 지리서를 완성하였다. 책 제목에서 삼국은 일

본과 인접한 조선, 유구(琉球), 하이국(蝦夷國)을 가리킨다. 이 책에는 부도로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 

「유구전도」, 「무인도지도」, 「조선국전도」, 「하이국전도」 등 5장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삼국통람여지

로정전도」에서는 국가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 등으로 채색을 다르게 하였

다.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다른 조선 영역과 동일하게 황색으로 채색되었다. 울릉도는 일본에서 호

칭했던 죽도(竹島)로 표기되었고 그 좌측에 ‘조선의 것(朝鮮ノ持也)’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울릉도 아래

에는 일본의 북서 경계를 나타내는 글귀가 있다. 울릉도 우측에 표현된 작은 섬은 독도이지만, 명칭 표

기는 없다.

『삼국통람도설』 내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
『三國通覽圖說』, 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

제작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발행 연도 	 1785년

크기 	 52.5×79cm

소장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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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江戶) 시대 후기에 활약했던 농민 출신의 지리학자 나가쿠보 세키스이는 지도 제작에 매진하여 

1760년대에 처음 제작한 일본 지도에 위도와 경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오키제도(隠岐諸島) 북서쪽의 

울릉도에는 ‘죽도(竹島) 일운 기죽도(一云磯竹島)’라고 표기하였고, 독도는 송도(松島)로 표기하였다. 두 

섬 옆에는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隠州)”라는 글귀가 있다. 이것은 오키섬의 지지를 기술한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 보이는 내용으로, “여기에서 고려(조선)를 보는 것은 운주(雲

州, 현재 시마네현의 동부)에서 은주(隠州, 지금의 오키섬)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뜻으로 일본의 서북쪽 경

계는 오키섬까지라는 것이다. 이후 후속 판본으로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제1판이 1779년에, 가장 자

세한 제2판이 1791년에 간행되었다. 이 지도는 1801년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별세한 이후에도 19세기 

후반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정 간행되어 민중의 지리 인식에 크게 기여하였다.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제작자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발행 연도 	 1791년

크기 	 130×83.5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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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일본의 전통적인 지도 제작 방식과 서양의 지도 제작법을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홋카이도는 

제외되었고 오가사와라제도가 포함되었다. 방위와 경위선을 사용했으며, 일본의 각 지역은 경계선과 

채색을 다르게 하여 구분하였다. 지도에는 주요 산지와 하천, 교통로, 도시, 해로 및 거리 등을 나타내었

다. 혼슈의 서북쪽에는 조선의 부산 일부와 울릉도, 독도가 그려져 있지만, 일본 영역과 구분하기 위해 

아무런 채색을 하지 않았다. 부산과 쓰시마 및 기타큐슈 사이에는 해로와 거리를 표시하였다. 동해상의 

울릉도는 죽도(竹島)로, 그 동남쪽의 독도는 송도(松島)로 표기되었다.

중전일본여지전도
重鐫日本輿地全圖

제작자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발행 연도 	 1783년

크기 	 52.4×54.2cm

소장처 	 독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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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를 바탕으로 완성했지만, 내용의 정확성은 후

퇴한 모습이다. 지도의 형상은 원도와 달리 남북의 길이가 짧고, 규슈와 시코쿠는 실제보다 크게 제시되

었다. 위선도 북쪽으로 1도 어긋나 있다. 지도 상단에는 에도에서 전국 각지까지의 이정(里程) 일람표가 

있다. 전국 각 지역을 쿠니(國)별로 구분하였고 산지와 하천, 도서, 지역 명칭 등이 비교적 상세하다. 원

도에서와 달리 울릉도는 북위 37도 아래에 그려져 있고 죽도(竹島)로 표기했으며, 독도는 울릉도 북쪽 

37도 위에 그려져 있고 송도(松島)로 표기하였다. 원도에서 울릉도 옆에 기재되어 있던 “견고려유운주

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隠州)”라는 글귀는 생략되었다.

대일본국군여지전도
大日本國郡輿地全圖

제작자 	 다카시바 에시산유(高柴英三雄)

발행 연도 	 1849년

크기 	 144.1×72.1cm

소장처 	 독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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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를 원도로 하여 증정(增訂) 개정한 대형 일본 

지도이다.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와 달리 경위도는 나타내지 않았다. 일본의 범위는 동일하며, 항로와 

자연 및 인문 지명이 풍부해졌고, 명승과 고적은 기호로 나타내어 보다 대중적인 일본 지도가 되었다. 

원도에서와 같이 동해상의 울릉도는 ‘죽도(竹島) 일운 기죽도(一云磯竹島)’로, 독도는 송도(松島)로 표기

하였다. 울릉도 옆에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隠州)”라는 글귀도 동일하게 기재하였다. 이는 

오키섬의 지지를 기술한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에 보이는 내용으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까

지라는 것이다.

대일본국군여지로정전도
大日本國郡輿地路程全圖

제작자 	 스즈키 기엔(鈴木驥園)

발행 연도 	 1852년

크기 	 186×104cm

소장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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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관허(官許) 지도로 일본 전역을 쿠니(國)별로 구분하였으며, 해안 지역의 명칭을 중점적으로 

기재하였다. 지도 우측 하단에는 “이 지도는 세키스이(赤水)의 원고를 사용해 해안 선로(船路)의 방위(方

位)를 정하여 조금 거리를 적어 놓고 해상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저자는 나가쿠

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를 바탕으로 이 지도를 만들었으나, 원도에 비해 크기가 작고 내

용도 간략하다. 지도 여백에는 에도에서 제국(諸國)까지의 해상 이수(里數)가 표시되어 있다. 오키제도

의 북서쪽 바다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으며 각각 다케(竹)와 마쓰(マツ)로 표기되었고, 두 섬 옆

에는 『은주시청합기』(1667)에 나오는 글귀(여기에서 고려를 보는 것은…)가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대일본해안전도
大日本海岸全圖

제작자 	 세이켄 겐오(整軒玄魚)

발행 연도 	 1853년

크기 	 71.9×51.2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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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일본 국내외의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한 흔적이 보인다. 연해주는 18세기 초에 제작된 중

국의 「강희도(康熙圖)」를 계승하여 표현하였다. 북방 지역은 19세기 초 유럽의 지도를 참고하였으며 일

본인의 탐험 성과도 반영하여 표현하였다. 그리하여 캄차카반도에서 류큐제도에 이르는 동아시아 지

역 가운데 일본열도의 형상과 내용이 비교적 정확하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 중국과의 경계 부분이나 한

반도 형상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바다의 명칭을 보면 한반도 북부 동측에는 조선해(朝鮮海)로, 일본열도 

동측 태평양에는 대일본해(大日本海)로 기재하였다. 동해상에는 울릉도가 죽도(竹島)로, 독도가 송도(松

島)로 표기되었고, 삼척 동쪽 바다에도 울릉도(鬱陵島)가 나타나 있다.

대일본연해요강전도 
大日本沿海要疆全圖

제작자 	 구도 도헤이(工藤東平)

발행 연도 	 1854년

크기 	 55×106cm

소장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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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관허 『대일본국세도』(上, 下 2권)라는 지도집 상권에 수록된 것이다. 상권의 동국지부(東國之

部)는 「세계만국전도」, 「대일본총계약도」, 기내(畿內)의 5개국 지도인 「동해도(東海圖)」, 「동산도(東山

圖)」, 「북륙도(北陸圖)」 등과 부록 「무인도」 등의 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권의 서국지부(西國之部)에는 

산음도(山陰道), 산양도(山陽道), 남해도(南海道), 서해도(西海道), 기타 대마도(對馬島) 등의 지도가 수록

되어 있다.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산음도(山陰道)의 「오키국(隱岐國) 지도」에는 독도가 제외되었

다. 반면 일본 전도인 「대일본총계약도」에는 조선국 남동부의 부산 일대와 함께 울릉도, 독도를 나타냈

으며 독도는 송도(松嶋)로, 울릉도는 ‘죽도 또는 의죽도(竹嶋又礒竹嶋)’로 표기하였다. 바다의 명칭을 보

면 한반도 남동쪽 바다는 조선해(朝鮮海)로, 혼슈 북쪽 바다는 북대양(北大洋)으로 표기하였다.

『대일본국세도』 내 대일본총계약도
『大日本國細圖』, 大日本總界略圖

제작자 	 후지와라 아사로(藤原朝呂)

발행 연도 	 1865년

크기 	 19.4×15.1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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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1811년에 간행된 초판을 1867년에 개정한 것이다. 지도에는 지역을 구분하였고, 산지와 하

천을 비롯하여 국명(國名), 성하(城下), 명승고적, 신사, 고성(古城), 고전장(古戰場), 불각(佛閣), 해로 등이 

상세히 표현되었다. 상단 여백에는 거리 관계로서 동회(東廻)의 해상 이수(里數)와 에도에서 전국 주요 

지역까지의 이수를 기재하였다. 일본의 경위선 밖에는 유구국(琉球國)과 조선의 부산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다. 항구 도시 사이에는 붉은 직선의 해로와 해리가 표시되었다. 쓰시마와 부산 사이에

도 해로와 해리가 표시되어 있지만, 오키섬 북서쪽의 독도와 울릉도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은 각각 다케(竹)와 마쓰(マツ)로 표기되었다.

대일본개정전도
大日本改正全圖

제작자 	 구와타로(鍬太郞)

발행 연도 	 1867년

크기 	 74×53.2cm

소장처 	 독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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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지도 우측 하단에는 

쿠니(國)별 지리적 정보를 도표로 나타냈다. 일본열도의 형상은 나가쿠보의 지도에서와 달리 남북의 길

이가 짧다. 지도에는 산지와 하천, 도시, 지역의 경계와 명칭, 신사, 불각, 명승고적, 도로와 항로 등이 상

세히 나타나 있다. 오키제도 서쪽의 북위 37도 아래에 울릉도가 그려져 있고 ‘죽도(竹島) 혹운기기죽도

(或云岐磯竹島)’라고 표기되었다. 그 남쪽에 독도가 그려져 있고 송도(松嶋)로 표기되었다. 두 섬 옆에는 

“고려기여운주은주망견(高麗其余雲州隱州ヲ望見ル)”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는 오키섬의 지지를 기술한 

『은주시청합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까지라는 것이다.

대일본전도
大日本全圖

제작자 	 리소 사다마사(葎窓貞雅)

발행 연도 	 1874년

크기 	 183.8×79.2cm

소장처 	 독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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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세기 중후반 지도



이 지도의 원류는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의 일본도이다. 에도 시대에 간행된 「이노도(伊能圖)」를 1863년 

영국 해군에서 「일본과 조선 근방의 연해도」라는 제목으로 간행하였다. 이 지도에는 일본 연안부에 수

심이 추가로 기재되었고, 해군조련소에서 근대적 항해술을 교수했던 가쓰 가이슈가 이를 일본어로 번

역하여 「대일본국연해약도」를 간행한 것이다. 혼슈 북서쪽에는 조선의 동해안이 간략하게 그려져 있다. 

동해의 울릉도는 송도(松島)로 표기하였다. 그 동남쪽에 독도를 동도와 서도 두 섬으로 나타내었고 리앙

쿠르암을 가리키는 リエンコヲルトロアク로 표기하였다. 울릉도 북서쪽 바다에는 가상의 섬 아르고노

트를 점선으로 표시하였고 명칭을 죽도(竹嶋)로 표기하였다.

대일본국연해약도
大日本國沿海略圖

제작자 	 가쓰 가이슈(勝海舟)

발행 연도 	 1867년

크기 	 71.4×60.1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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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영국에서 제작된 일본 지도를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새로운 행정체제 부현(府縣)의 명칭이 기

재되어 있다. 일본은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지역별로 채색을 다르게 했으며, 산지와 하천을 비롯하여 

도로, 선로 등이 비교적 상세히 표현되었다. 일본의 서쪽 부분에 조선의 남동부 부산 일대가 나타나 있

다. 그리고 동해상에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고, 각각 죽도(竹島)와 송도(松島)로 표기되었다. 두 섬은 

조선 영역과 동일하게 황색으로 채색되었다. 「대일본부현전도」는 나가쿠보 세키스이 계통의 지도로, 울

릉도 옆에는 “여기에서 고려를 보는 것은 운주(雲州, 이즈모)에서 은주(隠州, 오키)를 보는 것과 같다[高麗

ヲ見ル猶雲州隠州ヲ見ルガ如シ]”라는 글귀가 기재되어 있다.

대일본부현전도
大日本府縣全圖

제작자 	 우치다 신사이(內田晉齊)

발행 연도 	 1872년

크기 	 31.4×39.4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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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의 범례에 따르면, 저자는 조선 등 외국 지도가 마땅치 않아 사카이 조스이(酒井如醉)에게 지리를 

배우고, 영국의 해양 측량도와 「대청일통여도(大淸一統輿圖)」 등을 참고하여 이 지도를 완성했다고 한

다. 지도에서 경도의 기준은 도쿄이며, 조선은 팔도로 구분하여 우모식의 산지, 하천과 교통망, 경성(京

城)을 비롯한 부・군・현의 행정지명, 진보, 항만 등을 상세히 표현하였다. 축척표는 일본 육리(陸里) 축

척, 영국 해리(海里) 축척, 조선 리(里) 축척과 더불어 조선 일정(日程) 축척도 표시되었다. 동해상에 독도

는 울릉도 위치에 표시되어 송도(松島)로 표기되었고, 울릉도는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 위치에 표시되어 

‘죽도 일명 울릉도(竹島 一名蔚陵島)’로 표기되었다. 게다가 조선에서 독도를 가리키는 우산도(于山島)를 

울릉도 서남쪽에 표시하는 오류를 범했다.

조선여지전도
朝鮮輿地全圖

제작자 	 세키구치 비마시(關口備正)

발행 연도 	 1875년

크기 	 35×62.7cm

소장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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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후사오 겐이 1876년에 간행한 『조선신론』 앞부분에 수록된 것이다. 조선 팔도의 경계는 점선

으로 나타내었고, 각 도의 명칭이 기재되었다. 경성을 비롯한 주부(州府)와 현(縣)・청(廳)・성(城)・영(營)

은 각각 네모와 동그라미로 구분하고 적색으로 표시했다. 산맥은 동고서저의 지형을 반영하여 우모식

에 녹색으로 채색하였고, 하천은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지도에서 조선은 전체를 연한 갈색으로, 일본의 

규슈 일부와 쓰시마는 적색으로 채색하여 국가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는 

한반도와 동일한 색으로 채색했으며, 섬의 명칭은 울릉도가 죽도(竹嶋)로, 독도는 송도(松嶋)로 표기되

었다.

『조선신론』 내 측량조선여지전도
『朝鮮新論』, 測量朝鮮輿地全圖

제작자 	 후사오 겐(總生寬)

발행 연도 	 1876년

크기 	 15×22.8cm

소장처 	 독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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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유럽, 일본, 조선의 자료를 바탕으로 완성되었다. 경선과 위선을 사용하였고, 각 부현(府縣)은 

채색을 다르게 하여 지역을 구분했다. 일본의 형상은 비교적 실제와 가까우나, 조선의 형상과 섬의 위치 

등은 정확성이 떨어진다. 조선 영역 상단의 여백에 조선국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강

원도, 황해도, 함경도 등 팔도를 표기하였다. 지도에는 조선의 북부 지방이 생략되었고, 그 이남의 중부 

및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지리적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위치 및 형상이 부정

확하다. 울릉도 옆에 “일본에서는 죽도(竹島), 조선에서는 울릉도”라는 글귀가 기재되어 있고, 그 동남쪽

에 나타낸 독도는 명칭이 송도(松島)로 표기되었다.

장중일본전도
掌中日本全圖

제작자 	 가시하라 요시나가(樫原義長)

발행 연도 	 1876년

크기 	 49.2×35.5cm

소장처 	 국립해양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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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를 완성한 모리 킨세키는 메이지(明治)와 다이쇼(大正) 시대에 걸쳐 오사카에서 화가로 활동하면

서 여러 지도를 그렸다. 이 지도에는 혼슈를 비롯하여 변방의 홋카이도, 치시마(千島, 쿠릴열도), 류큐제

도, 오키나와 등 일본 전체가 자세히 표시되었다. 지도 좌측 상단에는 삽도(揷圖)로 「조선국전도(朝鮮國

全圖)」를 수록했으며 한반도의 윤곽은 비교적 정확하다.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이 아닌 조선에 

포함시켰으나 위치가 부정확하다. 두 섬은 강원도와 동일하게 연한 연두색으로 나타내었고 울릉도는 

죽도(竹島)로, 독도는 송도(松島)로 표기하였다.

대일본해륙전도
大日本海陸全圖

제작자 	 모리 킨세키(森琴石)

발행 연도 	 1877년

크기 	 143.1×68.1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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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에는 청국을 중심으로 이웃 나라인 조선과 일본 규슈 일부가 그려져 있다. 청국과 조선에는 주요 

산지와 하천, 교통로, 도시 등이 상세히 표시되었다. 우측 하단에는 삽도로 「광둥약도(廣東略圖)」, 「베이

징약도(北京略圖)」, 「상하이약도(上海略圖)」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의 형상은 일본 육군참모국이 1874년

에 간행한 「아세아동부여지도(亞細亞東部輿地圖)」에 나타난 조선과 매우 유사하다. 호남 서해안의 형상

이 실제와 달리 왜곡이 심한 것은 육군참모국이 부정확한 영국의 해도를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일본 규

슈는 붉은색으로 채색되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다른 조선 영역과 마찬가지로 채색하지 않았다. 울릉

도는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 위치에 표시하여 죽도(竹島)로 표기하였고, 독도는 울릉도 위치에 표시하고 

송도(松島)로 표기하였다.

청국여지전도
淸國輿地全圖

제작자 	 다카다 요시토시(高田義甫)

발행 연도 	 1880년

크기 	 36.5×26cm

소장처 	 독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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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분방상밀대일본지도』라는 지도책에 수록된 것이다. 이 책은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

일본전국」은 제2도(第二圖)에 해당한다. 일본의 각 지역은 경계선으로 구분되었고, 최북단의 치시마제

도에서 최남단의 오키나와까지 전 지역이 분홍색으로 채색되었다. 그러나 이웃 나라 조선을 비롯하여 

만주, 러시아의 연해주와 사할린 등은 일본 영역과 구분하기 위해 아무런 채색을 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제도는 분홍색으로 채색되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과 동일하게 채색되지 

않았다. 울릉도는 죽도(竹島)로, 그 동남쪽에 독도는 송도(松島)로 표기되었다.

『분방상밀대일본지도』 내 대일본전국
『分邦詳密大日本地圖』, 大日本全國

제작자 	 하기와라 쿠니조(萩原國三)

발행 연도 	 1892년

크기 	 30.3×20.9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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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일본, 중국, 조선의 영역을 각각 구분하여 산지와 하천, 도시, 육로와 철도, 항로 및 거리 등을 

중점적으로 표시하였다. 일본은 주요 섬을 붉은색으로 나타내었고, 여백에는 삽도로 도쿄, 오사카, 교토

의 시가지 약도가 있다. 중국은 성별로 채색을 다르게 하여 지역을 구분했으며, 주요 도시인 베이징, 상

하이, 광둥의 시가지와 제국 점령 웨이하이(威海) 및 뤼순(旅順)의 약도를 수록하였다. 조선은 팔도를 다

르게 채색하였고 삽도로 경성 성곽 약도, 한강과 부산포 약도가 있고, 경성에서 각지까지의 이정표(里程

票)가 기재되었다.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위치 및 섬의 형상이 다소 부정확하며, 명칭은 각각 죽도

(竹島)와 송도(松島)로 표기되었다.

방제적요 일청한삼국대지도
邦制摘要 日淸韓三國大地圖

제작자 	 후지와라 소(藤原惣)

발행 연도 	 1894년

크기 	 110.6×77.3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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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를 제작한 시미즈 미쓰노리는 당시 개화파 박영효(朴泳孝), 김옥균(金玉均) 등과 교류하였다. 지

도 좌측 상단에는 박영효가 쓴 제자(題字) ‘소륭삼보(紹隆三寶)’를 비롯하여 추천서 형식의 간단한 문장

과 그의 서명이 담겨 있다. 내부 표지에는 전년도에 김옥균이 본국을 떠날 때 휴대해 왔다는 글귀가 적

혀 있다. 조선의 형상은 비교적 정확하며 지도 여백에는 경성, 원산, 인천, 부산 시가지의 지도가 삽입되

었고 경성에서 전국 각 지역까지의 이정(里程)이 표시되었다. 울릉도는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 위치에 죽

도(竹島)로 표기하였고, 독도는 울릉도 위치에 송도(松島)로 표기하는 오류를 범했다.

조선여지도
朝鮮輿地圖

제작자 	 시미즈 미쓰노리(淸水光憲)

발행 연도 	 1895년

크기 	 110×78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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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조선을 간략하게 그린 것이다. 한반도의 형상은 다소 부정확하며, 북부 지방의 함경도와 평안

도 일부는 제외되었다. 한반도 주변에 만주와 일본의 쓰시마 및 규슈를 나타냈으나 채색은 하지 않았다. 

조선의 팔도는 경계선과 채색으로 명확히 구분했지만, 각 도의 경계와 형상은 실제와 다르다. 경기도에

는 경성이 서쪽이 아닌 중앙에 위치하고, 평양도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강릉 동쪽 바다에 울릉도를 

표시하고 그 동남쪽에 독도를 표시했지만, 두 섬의 위치와 형상은 정확성이 떨어진다. 섬의 명칭은 울릉

도를 죽도(竹島)로, 독도를 송도(松嶋)로 표기하였다.

조선국전도
朝鮮國全圖

제작자 	 오카다 쓰네사부로(岡田常三郞)

발행 연도 	 1894년

크기 	 39×56cm

소장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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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조선의 육지와 바다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다. 육지에는 산지와 하천 등

의 지형, 주요 도읍의 위치와 지명, 교통로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바다에는 연안에 수심을 나타

내는 숫자가 기재되어 해도를 연상하게 한다. 지도 여백에는 개항지인 원산과 부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

토크, 대동강과 한강 하구, 도읍 간의 거리, 조선의 도별 정보를 담은 표 등이 삽입되어 있다. 동해에는 울

릉도와 독도를 나타내었지만, 두 섬의 위치와 형상은 정확하지 않다. 울릉도는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 위

치에 일본에서 호칭하는 죽도(竹島)로 표기되었고, 독도는 울릉도 위치에 송도(松島)로 표기되었다.

조선해륙전도
朝鮮海陸全圖

제작자 	 고바시 스토케(小橋助人)

발행 연도 	 1894년

크기 	 92.4×135cm

소장처 	 독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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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김옥균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지참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지도의 축척은 1:100만

으로, 북부의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 일부가 제외되었다. 한반도의 형상은 비교적 정확하여 실제와 가깝

다. 팔도의 경계는 녹색으로 구분하였고 산지와 하천, 주요 도시와 명승지, 병영과 진 등이 표시되었다. 

한반도 동쪽 바다에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죽도(竹島)가 그려져 있지만, 여백이 부족하여 독도는 제외되

었다. 지도 좌측에는 「조선전도」를 작게 삽입했는데, 여기에는 일본에서 울릉도를 가리키는 죽도(竹島)

와 독도를 가리키는 송도(松島)가 표시되었다. 그러나 두 섬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다.

조선지도
朝鮮地圖

제작자 	 나카무라 요시마츠(中村芳枩)

발행 연도 	 1894년

크기 	 53.3×78.5cm

소장처 	 국회도서관

30

238    한일 고지도 속의 한반도, 동해 그리고 독도



Ⅱ.  일본 고지도 속에 나타난 한반도와 동해 그리고 독도    239



이 지도에 나타난 한반도의 형상은 비교적 정확하다. 지도에는 거리 개념으로 일본 이정(里程)과 한리

(韓里)가 함께 제시되었다. 전국의 팔도는 황색, 분홍색, 초록색으로 채색되었다. 산지와 하천이 비교적 

상세하며, 주요 도시의 명칭과 교통로 등이 표시되었다. 지도의 우측 여백에는 삽도로 경성, 원산진 및 

근해(元山津及近海)의 약도가 있고, 좌측 여백에는 한강구 및 근해(漢江口及近海)와 부산포(釜山浦)의 약

도가 있다.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강원도와 동일하게 분홍색으로 채색하여 강원도 소속임을 드러

냈다. 그러나 두 섬의 위치와 형상은 부정확하다. 독도는 울릉도 위치에 송도(松島)로, 울릉도는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 위치에 죽도(竹島)로 표현되었다.

조선명세전도
朝鮮明細全圖

제작자 	 나카무라 요시마쓰(中村芳松)

발행 연도 	 1894년

크기 	 27×32cm

소장처 	 국립해양박물관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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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에는 일본의 혼슈, 시코쿠, 규슈를 중심으로 변방의 치시마제도와 홋카이도, 일본령 대만, 오키

나와, 오가사와라제도까지 포함되어 있다. 상단에는 조선과 중국의 랴오둥반도(遼東半島) 및 산둥반도

(山東半島)가 나타나 있다. 지도에는 지방별 구분과 함께 산지와 하천, 도시, 교통로 등이 중점적으로 표

현되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역이 아닌, 조선의 동해상에 두 개의 섬으로 표시되었다. 그러나 

울릉도는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 위치에 죽도(竹島)로, 독도는 그 동남쪽의 울릉도 위치에 송도(松島)로 

표현하였다. 이 지도는 19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당시의 측량 성과를 반영하여 비교적 양호하지만, 울

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정확하지 않다.

상밀대일본신지도
詳密大日本新地圖

제작자 	 소 모칸(宗孟寬)

발행 연도 	 1896년

크기 	 미상

소장처 	 독도박물관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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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지면에 중국과 조선의 지도가 각각 제시되었다. 좌측의 「지나해륙전도」는 중국을 성별로 구분하

여 산지와 하천, 도시, 국내외 항로와 거리 등을 비교적 상세히 표현하였다. 지도 여백에는 각 항 이정표

와 함께 베이징, 상하이의 시가지 약도가 수록되었다. 여기에도 조선이 표현되어 있으나, 우측의 「조선

명세전도」에서 조선을 상세하게 다뤘다. 이 지도에서는 조선 전국을 팔도로 구분하여 지리적 내용을 자

세하게 표현하였다. 동해상에는 공간 부족으로 단지 울릉도만 나타나 있고 죽도(竹島)로 표기되었다. 반

면 「지나해륙전도」에는 강원도 양양의 동쪽 바다에 울릉도가 죽도(竹島)로, 그 동남쪽 바다에 독도가 송

도(松島)로 표현되었다.

지나해륙전도 조선명세전도
支那海陸全圖 朝鮮明細全圖

제작자 	 스즈키 마사오(鈴木政雄)

발행 연도 	 1894년

크기 	 80.4×53.4cm

소장처 	 국립해양박물관

33

244    한일 고지도 속의 한반도, 동해 그리고 독도



Ⅱ.  일본 고지도 속에 나타난 한반도와 동해 그리고 독도    245



이 지도는 『일로전쟁실기』라는 잡지의 제76편에 부록으로 수록된 것이다. 한반도 형상은 근대적 측량 

성과가 반영되어 비교적 정확하며, 행정지명을 비롯하여 철도, 우편국, 전신국, 광산 소재지 등이 상세

히 표시되었다.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 및 형상도 비교적 정확하다. 러일전쟁 직후 일본은 독

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독도의 명칭을 죽도(竹島)로 사용하기 시작하

였다. 이 지도에서 울릉도는 울릉도 송도(鬱陵島 松島)로, 독도는 동도와 서도 옆에 죽도(리앙쿠르암)[竹島

(リヤノコールト岩)]으로 표기되었다. 이 책의 본문에는 독도가 시마네현에 편입되어 일본의 영토가 된 경

위가 기술되어 있다.

『일로전쟁실기』 내 한국전도 
『日露戰爭實記』, 韓國全圖

제작자 	 사이키 히로나오(齊木寬直)

발행 연도 	 1905년

크기 	 34.2×47.7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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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세기 말 일본 정부 공식 지도



「기죽도약도」는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에 첨부된 것이다.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

도 사이가 40리, 독도와 오키섬 사이가 80리로 기재되어 거리 관계는 실제와 거의 일치한다. 메이지 유

신 이후 내무성은 일본 전역의 지적 편찬 사업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시마네현의 지적편제계는 ‘울릉

도 이외에 한 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한 질의서를 내무성에 제출하였다. 내무성은 5개월 동

안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이들 섬은 일본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내무성은 국가의 영역 

문제는 매우 신중하다고 판단하여 태정관에 최종 결정을 요청했다. 1877년 3월 29일 태정관은 울릉도

(竹島) 외 한 섬은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결정한 문서를 내무성에 회신했다. 그리하여 당시 일본에서 제

작된 일본 전도, 시마네현 전도, 오키 전도 등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제외되거나 일본과 무관하게 표현되

었다. 이 지도상에 울릉도는 기죽도(磯竹島)로, 독도는 송도(松島)로 기재되었다.

기죽도약도
磯竹島略圖

제작자 	 일본 메이지 정부 태정관(太政官)

발행 연도 	 1877년

크기 	 30.8×50.8cm

소장처 	 일본 국립공문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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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1821년에 제작된 이노 다다타카의 「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를 바탕으로 후

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노 다다타카와 그의 제자들은 일본 전도를 완성하기 위해 17년(1800~1816)에 

걸쳐 일본 전국을 실제 측량했다. 1818년에 이노 다다타카가 별세하고, 1821년 그의 제자들이 「대일본

연해여지전도」를 완성하여 막부(幕府)에 헌납했다. 이 지도를 완성하기까지 측량대 일행은 오키제도까

지 일본 영역으로 판단하여 측량했지만, 그 북서쪽에 있는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역 밖으로 간주하여 

측량하지 않았으며 지도에서도 제외하였다. 이 지도는 오랫동안 막부의 기밀 사항으로 일반에 공개되

지 않았으나, 1867년 막부개성소가 관찬으로 발행했으며, 1870년 문부과학성의 전신 다이가쿠난코(大

學南校)에서 발행한 것이 현재 남아 있는 「관판실측일본지도」이다.

관판실측일본지도
官板実測日本地圖

제작자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

발행 연도 	 1870년

크기 	 미상

소장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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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1857년 러시아 해군이 제작한 「조선동해안도」를 일본 해군이 1876년에 일본어로 번역하여 

간행한 것이다. 러시아 해군은 팔라다(Pallada)호의 장교들이 1854년 한반도 동해안을 탐사한 자료에 근

거하여 「조선동해안도」를 완성했다. 여기에는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두 개의 작은 섬으로 나타내고, 섬

의 명칭은 러시아어로 서도를 올리부차(Оливуца), 동도를 메넬라이(Менелай)로 표기하였다. 이후 이 지

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 및 보완되었다. 일본 해군이 번역하여 간행한 「조선동해안도」에는 가타카

나로 독도의 서도가 오리우츠(オリウツ), 동도가 메네라이(メネライ)로 표기되었다.

조선동해안도
朝鮮東海岸圖

제작자 	 일본 해군수로부(海軍水路部)

발행 연도 	 1876년

크기 	 63.5×98cm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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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메이지 정부는 내무성, 육군참모국, 해군수로부 등 여러 기관에서 각종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시

기에 일본 지도 제작에 영향을 미친 것은 1821년에 간행된 이노 다다타카의 「대일본연해여지전도」이

다. 이 지도에는 오키제도 북서쪽에 있는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의 영역 밖으로 간주하여 두 섬이 제외되

어 있다. 1877년 육군참모국이 편찬한 「대일본전도」는 육군 소좌 기무라 노부아키(木村信卿)가 편차(編

次)하고, 육군참모국 관리였던 시부에 노부에(渋江信夫)가 그렸다. 축척은 1:116만으로, 주요 섬 이외에 

변방의 치시마제도, 류큐제도, 오가사와라제도 등이 상세히 표현되었다. 그러나 육군참모국의 「대일본

전도」에도 이노 다다타카의 「대일본연해여지전도」와 마찬가지로 울릉도와 독도가 자국의 영역과 무관

하다는 의미에서 제외되었다.

대일본전도
大日本全圖

제작자 	 일본 육군참모국(陸軍參謀局)

발행 연도 	 1877년

크기 	 123×115cm

소장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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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후 시마네현 지도



이 지도는 민간에서 제작된 것으로 『대일본분현지도』 전 50장 가운데 하나이다. 1905년 2월 일본 정부

는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 편입했지만, 이 지도에는 독도가 그들의 영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반면 독도

와 가장 가까운 오키제도는 시마네현 북서쪽 바다에 별도로 나타나 있다. 저자가 독도를 일본의 영역으

로 보았다면, 오키제도 지도 부분에 독도를 표시했어야 했다. 이 지도가 간행된 1908년 시점에 독도가 

일본 영역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민간의 지도 제작자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대일본분현지도』 내 시마네현전도
『大日本分縣地圖』, 島根縣全圖

제작자 	 안도 리키노스케(安藤力之助)

발행 연도 	 1908년

크기 	 47×34.7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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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일본의 교통 형편을 현별(懸別)로 나누어 제작한 것이다. 시마네현 전체를 초록색으로 표시하

였고, 산지와 하천을 비롯하여 도시와 도로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나타내었다. 관내의 이정표와 시마네

현의 현청 소재지 마쓰에시(松江市)의 약도가 삽도로 제시되었다. 오키국(隠岐國)도 주요 섬들이 자세하

게 표현되어 있으나, 독도는 그들의 영역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제외되어 있다. 1905년 2월 일본 정부

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 편입했지만, 지도 제작자는 여전히 독도가 일본 영역으로 편입되었다고 인

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일본교통분현지도-시마네현
日本交通分縣地圖-島根縣

제작자 	 오사카마이니치신문사(大阪每日新聞社)

발행 연도 	 1925년

크기 	 78×54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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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에는 시마네현의 가축 시장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시마네현 관내 가축 시장의 수, 구매 

시기, 임시 집합, 개장 시기를 비롯하여 운반 수단으로 철도 시간표 등이 표로 기재되었다. 지도에는 시

마네현의 산지와 하천은 간략하게 나타내었고, 각 지역의 축산조합사무소 소재지, 정기 가축 시장, 철

도, 도로, 거리 관계 등을 비교적 자세히 나타내었다. 북서쪽에 있는 오키국(隠岐國)에도 비슷한 지리적 

정보를 수록하였으나 독도는 제외되었다. 1905년 2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 편입했지

만, 지도 제작자는 그러한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시마네현 가축 시장 안내 지도
島根縣家畜市場案內地圖

제작자 	 시마네현

발행 연도 	 1925년

크기 	 59×40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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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민간에서 제작된 것으로 『대일본분현지도』 전 56장 가운데 하나이다. 축척 1:4천만의 지도

로, 시마네현은 주변 지역과 구분하고자 황색으로 채색하였다. 산지는 우모식으로, 하천은 지류까지 표

현되었고, 도시와 취락, 도로 등도 비교적 상세히 표현되었다. 이 지도에 삽입된 오키제도 지도는 1:40만 

지도, 1:100만 지도, 시마네현리정도(島根縣里程圖) 등 세 부분으로 나타내었으나, 여기에도 독도는 제외

되어 있다. 1905년 2월 독도가 시마네현에 불법 편입되었지만, 지도 제작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

이다.

『대일본분현지도』 내 시마네현전도
『大日本分縣地圖』, 島根縣全圖

제작자 	 안도 리키노스케(安藤力之助)

발행 연도 	 1929년

크기 	 54×40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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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해 표기 관련 지도



일본의 고지도에서 최초로 조선해 지명이 표기된 것은 1794년 가쓰라가와 호슈가 간행한 『북사문략』에 

수록된 「아세아전도(亞細亞全圖)」와 「황조여지전도」이다. 이 책의 내용과 수록된 지도는 러시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에도 시대 후기 미에현(三重県)을 중심으로 운수업을 했던 선장 다이고쿠야 고다유(大黒屋

光太夫) 등은 1782년 에도로 향하던 중 강한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다가 러시아 캄차카반도에 표착하였

다. 그렇게 선박의 일행은 러시아에서 10년 가까이 지냈으며, 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예카

테리나 2세를 만나 고향으로 귀국하기를 소원하여, 마침내 1792년 홋카이도 네무로(根室) 항구로 돌아

왔다. 가쓰라가와 호슈는 에도 시대 후기에 활약한 막부의 의사로 세계 지리와 러시아 지리 연구자이기

도 하였다. 그는 다이고쿠야 고다유 일행의 러시아 체험과 견문을 바탕으로 『북사문략』을 저술하여 막

부에 헌상하였다. 이 책에는 표류에서 귀환까지의 여정과 러시아의 언어, 지명, 풍토, 지리, 역사, 산업, 

교육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한 러시아에서 다이고쿠야 고다유 등이 가져온 10장의 사본 및 번

역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황조여지전도」에는 동해 해역의 중앙에 고려해를 뜻하는 러시아

어 Море Корперь와 한자 高麗海가 적혀 있다.

『북사문략』 내 황조여지전도
『北槎聞略』, 皇朝輿地全圖

제작자 	 가쓰라가와 호슈(桂川甫周)

발행 연도 	 1794년

크기 	 미상

소장처 	 일본 국립공문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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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8세기 말부터 서양인들의 동해 해역 탐사와 쿠릴열도를 남하하는 러시아의 위협 등으로 세계 

정세를 파악하려면 세계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막부는 천문방(天文方) 다카하시 가게야

스에게 세계 지도를 완성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세계 지도를 제작하기에 앞서 일본 주변의 정세 파악이 

긴요하다고 여겨 1809년 「일본변계약도」를 완성했다. 이 지도에는 일본열도와 그 주변의 조선과 만주, 

연해주 등이 비교적 정확하게 표시되었다.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 명칭을 보면, 조선의 우측 바

다에 세로로 조선해(朝鮮海)가 표기되었다. 동해상의 원산만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되었다. 이 부분

은 조선의 문헌을 참고한 것으로, 독도가 천산도(千山島)로 표기된 것은 우산도(于山島)의 우(于) 자를 천

(千)으로 잘못 읽었기 때문이다.

일본변계약도
日本邊界略圖

제작자 	 다카하시 가게야스(高橋景保)

발행 연도 	 1809년

크기 	 24×35.1cm

소장처 	 일본 국립공문서관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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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 막부의 명령으로 제작된 대형의 「신정만국전도」는 동서 양반구(兩半球)로 이루어졌다. 다카하

시 가게야스는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해도와 각종 탐사 지도, 일본의 탐험 성과 등 

최신 자료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이 지도는 당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정확한 세계 전도로 꼽힌 최

고의 역작이었다. 서양에서 제작된 세계 지도와 달리 좌측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서반구, 우측에 남북아메리카 중심의 동반구로 구성되었다. 저자는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가 지

도의 거의 중앙에 오도록 고려했다. 이 지도에서는 한반도 동측에 조선해(朝鮮海)가, 일본열도 동측 태

평양에 대일본해(大日本海)가 표기되었다.

신정만국전도
新訂萬國全圖

제작자 	 다카하시 가게야스(高橋景保)

발행 연도 	 1810년

크기 	 199×114cm

소장처 	 일본 국립공문서관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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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의 범례에는 1835년의 프랑스판 지도가 원도라고 적혀 있지만, 지도의 형상과 지명은 대부분 

1810년의 관찬 「신정만국전도」와 일치한다. 「신정만국전도」는 동판인 반면 이 지도는 목판으로, 최신 

내용이 세밀하게 담겨 있다. 저자는 「신제여지전도」를 완성하면서 세계 지리서 『곤여도식(坤輿圖識)』을 

간행하여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형성 및 세계 지리 지식의 계몽에 이바지했다. 이 지도는 정치 구획이 

엄밀하며, 각국의 속령에 대해서는 가타카나를 부호로 써서 소속 본국을 명확히 표시한 점이 특색이다. 

바다 명칭을 보면, 「신정만국전도」와 동일하게 한반도 동측에는 조선해(朝鮮海), 일본열도 동측 태평양

에는 대일본해(大日本海)가 기재되었다.

신제여지전도
新製輿地全圖

제작자 	 미쓰쿠리 쇼고(箕作省吾)

발행 연도 	 1844년

크기 	 122×35.5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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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구리하라 노부아키가 「신제여지전도」를 바탕으로 완성한 것이다. 그는 지도에 대한 설명에서 

“이 지도의 원도는 1835년 프랑스인이 만든 것이며, 지도 제작이 색다르고 자획이 가늘고 작아 모사하

기에 불편했다”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내용이 1844년 미쓰쿠리 쇼고의 「신제여지전도」

에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도는 분명히 「신제여지전도」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양반구도의 내용을 비

교해 보면 지도의 형상과 지명이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지명 가운데 「신제여지전도」에 없는 것이 「신정

만국전도」에는 보이므로 지도 제작 시 「신정만국전도」도 참고한 것이다. 한반도 동측에는 조선해(朝鮮

海), 일본열도 동측 태평양에는 대일본해(大日本海)로 표기하였다.

동서지구만국전도
東西地球萬國全圖

제작자 	 구리하라 노부아키(栗原信晁)

발행 연도 	 1848년

크기 	 64×37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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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막부 말기에 방안 도법(方眼圖法)으로 간행된 최초의 세계 지도이다. 당시 서구에서 제작된 세

계 지도는 고위도로 갈수록 위선 간격이 확대되는 메르카토르(Mercator) 도법을 사용했는데, 일본에서는 

방안 도법을 사용하여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이 지도의 형상과 지명, 범례의 문장은 1810년 다카

하시 가게야스의 「신정만국전도」를 답습했다. 「신정만국전도」와 그 계통의 여러 지도에서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 명칭으로 조선해(朝鮮海)가 조선 가까이에 표기되었다. 그런데 나카지마 스이도

의 「지구만국방도」는 「신정만국전도」를 답습하면서도 조선해(朝鮮海)를 동해 해역의 중앙에 표기한 것

이 특징이다.

지구만국방도
地球萬國方圖

제작자 	 나카지마 스이도(中島翠堂)

발행 연도 	 1853년

크기 	 124.5×64.1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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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천문학자 미첼이 편술한 것을 하시메츠 간이치(橋爪貫一)가 교정하고 마쓰다 로쿠잔이 동판

한 것이다. 마쓰다 로쿠잔은 메이지 초기의 동판 화가로 활동하면서 명승지 지도를 제작하기도 했다. 

1874년에는 현현당(玄玄堂)이라는 조각사를 설치하여 동판화와 석판화의 보급 및 서양화가 육성에 힘

썼다. 이 지도에서는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며, 지도 외곽에는 세계 각국의 국기가 그려져 있다. 조선의 

형상은 부정확하지만, 일본은 비교적 정확하고 지명도 상세하다.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 명칭

은 조선 동측에 조선해(朝鮮海), 일본 서측에 대일본해(大日本海)로 표기하였다.

지구만국방도
地球萬國方圖

제작자 	 마쓰다 로쿠잔(松田綠山)

발행 연도 	 1871년

크기 	 96.5×69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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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영국에서 간행된 세계 지도를 바탕으로 1874년 미야자키 류조가 완성한 것이다. 영국을 비롯

한 유럽이 지도의 중앙에 놓여 있고, 남북아메리카는 우측에, 한반도와 일본열도 등 아시아는 좌측에 위

치한다. 이 지도는 항해 목적으로 제작되었기에 해양의 형세는 상세한 편이나 내륙은 간략하게 묘사되

었다. 지도 하단에는 주요 인종의 형상과 세계 주요 도시의 시가지를 약도로 나타내었다. 이 지도는 다

른 지도와 비교하여 해로나 해양 지명 등이 상세한 편이다. 바다 명칭은 한반도 북동부와 연해주에 걸쳐

서는 조선해(朝鮮海)로, 동해 해역의 중앙에는 대일본해(大日本海)로 표기하였다

만국신도
萬國新圖

제작자 	 미야자키 류조(宮崎柳城)

발행 연도 	 1874년

크기 	 87.2×65.3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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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지구만국분도』라는 소형 세계지도집에 수록된 것이다. 지도집에는 동반구도를 비롯하여 동

서 양반구도, 육대주 각 지도(아시아는 2장) 그리고 마지막에 서양의 탐험항해사에 관한 기술이 있다. 육

대주의 각 지도는 상세하고 정밀한 편이다. 이 지도집을 1810년 다카하시 가게야스의 「신정만국전도」

와 비교해 보면, 세계 지도의 형상과 지명이 대부분 일치한다. 그 외에도 미쓰쿠리 쇼고의 「신제여지전

도」, 시바타 슈조의 「신정곤여약전도」를 참고한 흔적이 보인다. 이 「아세아주지도」에서는 한반도와 일

본열도 사이의 바다에 아무런 명칭 표기가 없고, 단지 일본열도 동측 태평양에 일본해(日本海)가 기재되

었다. 일본열도 동쪽 바다에 일본해(日本海)를 표기하는 방식은 「신정만국전도」 계열 지도에 전형적으

로 나타난다.

『지구만국분도』 내 아세아주지도
『地球萬國分圖』, 亞細亞州之圖

제작자 	 하시모토 교쿠란(橋本玉蘭)

발행 연도 	 1854년

크기 	 25.6×18.7cm

소장처 	 동북아역사재단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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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는 1868년에 제작된 하시모토 교쿠란사이(橋本玉蘭斎)의 「대일본사신전도(大日本四神全圖)」를 바

탕으로 1882년 다케다 가쓰지로가 모사한 것이다. 일본열도는 혼슈에서 류큐까지 나타냈지만, 북부의 

홋카이도는 제외되었다. 서쪽에는 조선과 청나라 일부를 그렸는데, 한반도와 주변 섬들의 형상은 왜곡

이 심한 편이다.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 명칭은 조선 가까이에 조선해(朝鮮海), 일본 서쪽에 일

본서해(日本西海)로 표기하였다. 울릉도는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 위치에 죽도(竹島)로, 독도는 남동쪽 울

릉도 위치에 송도(松島)로 표현되었다.

대일본조선팔도지나삼국전도
大日本朝鮮八道支那三國全圖

제작자 	 다케다 가쓰지로(武田勝次郞)

발행 연도 	 1882년

크기 	 105×96.5cm

소장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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